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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정영미*, 김태량**

Jeong Yeong Mi*, Kim Tae Ryang**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

산·경남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들간에 다

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ron과 Kenny가 제안한 3단계

검증 방식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

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는 대학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서지능 기술과 사회적 참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지속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공동체 의식, 심리적 안녕감, 정서지능,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67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For data analysis, the SPSS 21 
program was used to check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main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heck multicollinearity 
among the main variables, and mediation effects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three-step verification method proposed by Barron and Kenny.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sense of communi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emotional intellig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Lastly,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astly,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ly, we strive to find and implement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sense of community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emotional intelligence skill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special situation of college,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form and 
sustain a happier and more satisfying life. We will have to help you do it.
Key words :  College student, Sense of community,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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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행복

감이나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살펴보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 긍정심리학자들

은 개인의 행복을 개인이 최고의 심리적 기능을 발휘

하고 자기실현을 이루는 상태로 보고 있고, 이런 이유

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에 대해 초점을 맞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2].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기능의 다

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정서적 상태로 개인이 잠재적

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역할의

실제적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3].

또한,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의 원천력으

로 작용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졸

업 이후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 이는 이후 성인기 발달 뿐

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이 행복하고 만족

스러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

면서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도움 즉 사회의 다

양한 측면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공동체 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5]. 공동체

의식은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게 되는 심

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집단에서 구성원 사이의 믿

음과 상호작용 의식을 갖는 것이다[6]. 대학생들이 스

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최대한 보호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

과에 소속감을 느끼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상호작

용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게 된다. 이렇듯

개인의 행복이나 가치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이에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

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6].

한편 대학생이 공동체 생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

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이 필요하다. 정서지

능은 사회적 지능의 한 부분으로 정서를 능숙하게 처

리하는 기술로서 자신의 삶에서 만족감을 향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7]. 실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 학교와 사회에서 성

공하고 출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되고 있다[8].

이처럼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을 높여주는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에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반

면에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9-10]. 또한 정서지능은 개

인이 삶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행복감이나 심

리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다[11][7]. 그러나 기존에 진행된 선

행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고, 간호사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

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

진을 위해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이 가지는 역할과

내포하는 함의를 더욱 확장해서 탐색해 봄으로써 깊

이 있는 학문적 이해와 대학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공동체 의식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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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정서지능은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동체의식과

심리적안녕감의관계에서정서지능의매개효과를살

펴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서지능

공동체

의식

심리적

안녕감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

료의 수집은 임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고, 자료수집

의 기간은 2023년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약 2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연

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

고, 총 29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결측이 있거

나 자료로서 가치가 낮은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267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성별을 보면, 여자가 146명(54.7%)으로

남자 121명(4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년

은 1학년 47명(17.6%), 2학년 77명(28.8%), 3학년

73명(27.3%), 4학년 70명(26.2%)으로 나타났다. 조

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세를 보여주었고. 경제적

수준은 중 167명(62.5%), 상 51명(19.1%), 하 49명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 분 내용 빈도(%)

성별
남 121(45.3)
여 146(54.7)

학년

1학년 47(17.6)
2학년 77(28.8)
3학년 73(27.3)
4학년 70(26.2)

연령 평균(23.27세), SD(2.387)

경제수준
상 51(19.1)
중 167(62.5)
하 49(18.4)

3. 측정도구

1) 공동체 의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Chavis(1986)가 개발한 공동체 의식 지표를

박가나(2008)가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12]. 이 척도는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등 4개의 하위요인에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a 계수는 .949로 나타났다.

2)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

해 Wong & Law(2002)가 개발하고 탁진국(2007)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3]. 이 척도

는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활용, 정서조

절 4개 하위영역에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 계수는 .931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

기 위해 조윤주(2006)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14]. 이 척도는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관한

지배 6개 하위영역에 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계수는 .908로 나타났다.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 316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내적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고, 주요 변

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

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적인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공

동체 의식의 평균은 3.47(SD=.705), 정서지능은

3.66(SD=.653), 심리적 안녕감은 2.92(SD=.448)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449에서

-.047로 나타났고, 첨도는 .495에서 1.129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변수의 왜도는 모두 3

이하로, 첨도는 8이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정규

분포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동체 의식 3.47 .705 -.207 .495
정서지능 3.66 .653 -.449 1.129

심리적안녕감 2.92 .448 -.047 .604

*p<.05, **p<.01, ***p<.001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588 이상부터

.645 이하의 범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p<.001)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p<.05, **p<.01, ***p<.001

3.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

서지능의 매개효과

주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는 .01보다 큰 값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은 값으로 나

타나고 있어 주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3단계의 검증 방식

을 적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공동체 의식이 심리적 안녕감(β=.558,

p<.001)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34.6%(F=139.959, p<.001)로 나타났다[15]. 2단계에

서 공동체 의식이 정서지능(β=.645, p<.001)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41.6%(F=188.959,

p<.001)로 나타났다[15]. 3단계에서는 심리적 안녕

감에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β=.304, p<.001)을 보여주었고,

설명력은 45.9%(F=111.,855 p<.001)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은 1단계(β=.558, p<.001)에 비해 3단계(β=.304,

p<.001)에서 낮아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

개변수인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β

=.440,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

서지능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공동체 의식 정서지능 심리적안녕감
공동체 의식 1
정서지능 .645*** 1

심리적 안녕감 .588*** .6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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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변인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variables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S.E) β B(S.E) β B(S.E) β 공차 VIF
공동체
의식 .373(.032) .558*** .597(.043) .645*** .193(.038) .304*** .584 1.713

정서
지능 .302(.041) .440*** .584 1.713

R²
수정R²
F

.346

.343
139.959***

.416

.414
188.959***

.459

.455
111.855***

*p<.05, **p<.01, ***p<.001

정서지능이 가지는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해 유의

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공동체 의식에서 정서지능으로 가

는 경로와 정서지능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Z값은 6.507(p〈.001)로 나타나고 있어 정

서지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5.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rough Sobel test

*p<.05, **p<.01, ***p<.001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만족도나 개인의 안녕

감과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들

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16-17]. 다만, 대학은 학과 전공

학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학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 형성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더욱 강화시

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서지

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높을수록 구성원들과 원만한 상

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인

식하고 표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추론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관계 지향적

활동방안 마련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속시키

고 사회적 정서와 유대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으로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고 통합하는 기능

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18].

셋째,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들의 높은 정서적 능력이 더 큰 행복감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정서지능은 대학생들의 삶

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19-20].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생의 심리

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

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적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직접적으로 심

리적 안녕감에 기여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정서를 잘 활용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정서지능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대학생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겪게 되

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서를 잘 활용하여 스트레

스나 갈등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경로 Z
공동체 의식→정서지능→심리적 안녕감 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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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정서지능, 심리

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공동체 의식, 정서지

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을 모두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

산·경남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로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 간에 세부적인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하위요인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검증하여

더욱 심도있는 이해와 함께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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